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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는 먼 옛날부터 전국 각지로 떠나는 사람들과 서울로 들어오

는 사람들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다. 우리나라에서 

가장 규모가 큰 버스터미널이 있고 지하철 노선만 해도 여섯 개가 

거쳐 간다. 게다가 서울에서 얼마 안 되는 자연이 풍부한 곳 중 하나

다. 서초구의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청계산과 우면산

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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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개발원 잣나무숲길 10

잣나무 향을 타고 

놀이의 세계로!

잣나무 숲길의 ‘숲속 교실’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

열었던 곳으로, 2016년 서울시에서 발굴한 ‘사색의 공간’으로 선정되었다.

걷는구간	 �인재개발원 야외화장실 뒤 쉼터 → 매실밭 
	 → 육각정자 → 테니스장 → 숲속교실 
	 → 유아숲 → 잣나무 숲길 → 종합운동장

걷는거리	 �3km 

소요시간	 1시간	

추천시기	 사계절 

난이도	 ★ 초급코스



 	 	 지하철 3호서 남부터미널역 4-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5분 정도 걸으면 	 	

	 	 인재개발원이 나온다. 인재개발원에서 출발지인 야외화장실 뒤 쉼터까지는 

	 	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.   

	 	 02-3488-205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

	 	 이용시간 제한 없음 / 인재개발원 유료 주차장 이용

	 	 인재개발원에 화장실 있음 /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

	 	 애견 출입 가능(목줄 사용)

‘서초구의 허파’인 우면산은 배를 깔고 졸고 있는 소를 닮았다는 지

명 유래가 따른다. 관악산 줄기의 같은 흙산이지만 청계산은 618m

인데 반해 우면산은 293m로 낮고 순한 산세를 지녔다. 우면산을 오

르는 등산로마다 산행길이 짧고 평탄한 데다 나무로 만든 계단과 숲

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편안한 차림으로도 오르기 쉽다. 꼭대기 

소망탑은 해돋이 명소뿐만 아니라 전망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

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.

우면산 등산로는 예술의 전당 뒤편으로 오르는 길과 남부터미널 근

처 인재개발원 뒤로 오르는 길 등 여러 코스가 있다. 그 중에서도 우

면산의 능선에 해당하는 인재개발원의 뒷산에 올라가면 우거진 잣

나무 숲에서 나오는 솔 향이 코를 찌른다. 우면산의 다른 등산로에 

비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더 한적하고 평온하다.

잣나무 숲길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쉼터와 육각정자

도 나오고 강의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숲 속 교실도 나타난다. 이렇

게 정적으로 산책의 묘미를 즐겼다면 ‘유아숲’에서는 나뭇잎, 나뭇

가지, 열매 등 자연 속에서 놀 거리를 찾으며 신나게 놀아보자! 숲은 

우리가  그 속에서 명상이나 사색을 즐길 때뿐 아니라 자연을 만지

고 느끼는 순간에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주 고마운 공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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